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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스지회, 투쟁마무리보고대회열어
1,058일 정리해고 철회, 고용보장 투쟁 마쳐…“연대의 정신 품고 다른 투쟁 시작하겠다”

하이디스지회가 2월 21일 저

녁 청와대 앞에서 1,058일 동

안 벌인 하이디스 투쟁을 마무

리하는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상목 지회장은 “1천억 

원의 흑자를 내고도 정리해

고와 공장폐쇄를 자행한 외

투 자본에 무릎 꿇고 싶지 

않아 시작한 투쟁이 3년이 

흘렀다”라며 “조합원들의 고용을 

해결하지 못해 승리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사회에 먹튀 외국투

자 자본의 심각성을 알린 싸움”으

로 평가했다.

이상목 지회장은 “하이디스에 맞

선 투쟁은 마무리하지만, 그동안 노

동자와 연대 단위 동지들이 보내준 

연대의 정신을 품고 고용문제 해결

을 포함한 다른 투쟁을 시작하겠

다”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디스지회 조합원들은 2

월 11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기술 

먹튀 외투 자본 대만 이잉크사에 맞

서 3년 동안 벌인 정리해고 철회, 고

용보장 투쟁을 해고 무효 소송 2심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기

로 결정했다. 조정권고안은 정리해고

에 관한 적절한 보상과 민·

형사상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이디스지회는 2015년 3

월 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고

용보장을 요구하며 줄기차게 

투쟁했다. 대만에 다섯 차례 

원정투쟁을 다녀왔다. 투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민사 

소송,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정부에게 형사 처벌을 당했다.

이날 하이디스 투쟁보고 대회에 

참가한 300여 명의 민주노총 노동자

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하이디

스지회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한목소

리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죽어야하느냐. 쌍용차경영진결단만남았다”
21일, 쌍용차지부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2월 말까지 합의 이행하라. 어기면 다시 싸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자

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 범

국민대책위원회가 2월 21일 경기 평

택시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쌍용

차 해고자 문제 완전 해결 촉구 시민

사회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는 

2월 말까지 해고자 복직 약속을 지키

라”라고 경고했다. 김득중 노조 쌍용

자동차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부

장으로서 더는 해고자 복직을 기다릴 

수 없다. 죽음이 다시 이어질까 두렵

다”라고 털어놨다. 김득중 지부장은 

쌍용차에 2월 말까지 복직 합의를 이

행하라고 촉구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지부와 쌍용차

는 2월 20일 실무협의를 시작했고, 23

일 2차 실무협의를 벌인다”라고 공

개했다. 김 지부장은 “쌍용차와 해고

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감대를 형성

했다. 쌍용차는 교섭에서 합의 이행 

방안을 내놔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김 지부장은 “28일 마무리하지 못

하면 이날 저녁 농성장을 설치한 뒤 

집중 촛불 문화제를 열고, 3월 5일부

터 전국 300여 곳 쌍용차 영업소 앞

에서 금속노조와 함께 투쟁에 들어간

다”라고 설명했다.


